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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추경 예산안 28.9조원 국무회의 의결 

□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

총 28.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

 
o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입결손 충당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확대는 17.7조원으로 사

상 최대 규모이며,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.2조원,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.5

조원, 중소․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.5조원,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, 녹색성장 

등 미래대비 투자에 2.5조원 등이 배정되었음.

□ 본 추경 예산안은 1998년 외환위기(13.9조원)보다 두 배 이상의 수준이며, GDP대

비 비중도 1.9%로 1998년 1.4%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.

 
o 또한 과거 경기침체기 때 사회간접자본(SOC)에 가장 큰 비중을 둔 추경 예산안과

는 다르게 서민보호와 일자리 창출, 중소․수출기업 지원이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

두고 있음.

o 이는 ‘경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서민보호책’이라는 기존의 성장주의적 

경제관에서 ‘경기침체기 재정확대책을 서민보호에 집중’하는 분배지향적 경제관

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는 평가임.

□ 정부는 본 추경 예산으로 성장률이 1.5%p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추경과 

함께 시행 예정인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책까지 감안하면 2%p까지 성장률을 높

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함.

o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초전망치인 13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

으며, 소비자물가 역시 2%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.

o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에 55.2만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

으며, 이와 별도로 수출중소기업 지원이나 미래 대비 투자 등 간접고용유발효과도 

연간 4~7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함.

(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(안), 기획재정부, 3/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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